
넷 상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요? 한국의 인터넷 사정 

 

2000 년대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에서 유래없이 급속도록 확대된 한국. 

아직도 세계에서 인터넷의 속도가 빠른 랭킹 상위국답게,  넷 상에서의 정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넷 정치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3 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 당내에서 기반이 약했던 노무현 후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매니페스트를 알리는 등, 지지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새로운 지지자들을 많이 모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할 거 없이 넷상에서 정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Naver 와 Daum 에 게재된 정치기사를 보면 코멘트 란에 열띤 

논쟁이 펼쳐 집니다. 예전에는 특정 정치가나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넷 상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 리얼타임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게다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매일 코멘트를 쓰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끼리 모이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각각의 

세대에서 이념과 가치관이 교차하면서 매일 같이 많은 수의 글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넷상에 머물지만 않고, 실제로 광장에 모여서 집회나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정책에 대한 항의나,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때 

등장하는 촛불시위는 넷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고 

있지요.  

또한, 요즘에는 자신의 정치관에 잘 들어맞는 정당에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구독서비스처럼 넷상에서 소정의 당비를 

내고 등록하면 정당의 온라인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고,예전에는 오프라인 당원과 대위원들에 의해서만 선발되던 

대표 선거도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세대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없이 정당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부터 일반시민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넷상의 일반시민들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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